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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빅데이터와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이버불링 요인 분석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총 227개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검색통계를 활용하였고, 미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구글 검색트렌드에서 
검색된 검색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에서 운동, 음주,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미국은 모든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 운동’, ‘스트레스 → 음주’, ‘음주 → 사이버불링’,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경로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은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담론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언급이 실제적인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NS상에 사이버불링 행위에 대한 위험징후가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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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nalyzed big data extracted from Google and social media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earches on cyber bullying 
in Korea and America. Korea’s cyber bullying analysis was conducted social big data collected from online news sites, blogs, 
café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message for between January 1, 2011 and March 31, 2013. Google search trends for the search 
words of stress, exercise, drinking, and cyber bullying were obtained for January 1, 2004 and December 22, 2013.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 factors stress were cyber bullying that Korea more than America. 
Secondly,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tress and drinking, exercise and cyber bullying both Korea and America. 
Third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ll path both Korea and America. The study shows that both adults and teenagers 
are influenced in Korea. We need to develop online application that if cyber bullying behavior was predicted can intervene in 
real time because these actual cyber bullying-related exposure 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 Keyword : Cyber Bullying, Social Big Data, Google Search Trends, Stress-Health Pract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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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미디어의 보급이 확산됨

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과 SNS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

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83.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만 6세 이상 

인구의 60.7%가 1년 이내에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 2012년 8월 미국성인의 81%가 인터

넷을 사용하고 있으며[22], 2013년 3월 현재 미국성인

의 72%가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3]. 개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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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사회관계망 서

비스인 SNS는 실시간성과 가속성이라는 특징을 지녔

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매체보다 이슈에 대한 확산속도

가 빠르다[5]. 따라서 개개인의 단순한 생활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 SNS로 확산된다[10]. 이와 같이 인터넷 및 

SNS 이용의 일상화와 보편화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

색과 온라인 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

와 함께 사이버스토킹, 아동포르노, 사이버불링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심각한 사이

버불링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거나 폭력

의 가․피해자가 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인 사회문제의 하나인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

의 한 유형으로 2014년 11월 현재 청소년(초, 중, 고)의 

14.0%, 일반인의 17.4%가 타인에게 사이버불링을 가

한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의 19.0%, 일반인의 30.5%가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미국은 중․고등학교 학생 45.9%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

이버불링을 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33.7%는 다른 사람

을 괴롭힌 가해자로 조사되고 있다[26].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SNS과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

통의 측면에서 전통적 따돌림과 같이 우울증, 자해, 자
살과 같은 심리적 상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

고 관련된 연구는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1]. 
지금까지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집단에서

의 발생빈도, 부정적 영향, 전통적 따돌림과 사이버불

링 간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졌다[32, 35].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따돌림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이버불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30, 33], 전통적 따

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입는 경향

이 높음을 밝혀냈다[24]. 청소년의 전통적 따돌림 현상

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비

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일반긴장이론(GST: General Strain Theory)에서는 개

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이 직접적으로 비행

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와 스트레

스 혹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매개로 비행이

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1].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같은 감정적 불균형이 사이버불

링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14, 16, 28]. 그동안 우울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스트레스로 인

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기분이 우울할 때 기

분을 좋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지만 문제성 음주

자는 기분이 좋아지기 보다는 더 우울해 지는 것을 경

험하게 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심리적으로 짜증, 신
경질, 불면증, 죄책감, 불안 및 우울 등을 유발하며 자

기통제가 힘든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34]. 운동요인은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4, 15].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고 나아가 
사이버불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사이

버불링의 인과관계와 중재요인을 검증하게 되면 사이

버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

던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한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개인

별 변인을 보는데 유용하나,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현

상들이 사이버불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및 분

석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맞

춤형 정보의 제공․관리․분석을 가능하게 한다[5]. 본 

연구는 구글 검색트렌드와 한국의 소셜미디어의 검색 

통계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

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

링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스트

레스-건강생활실천 모델(Stress-Health Practice Model: 
SHPM)에 다중집단 구조모형을 적용하였다.

Stress Search
Volume

Exercise
Search
Volume

Cyber bullying
Search
Volume

Drinking
Search
Volume

Country
(Korea, America)

 <그림 1> 연구모형(Stress-Health Practice Model: 

S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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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글 트렌드(미국)의 사이버불링 관련 검색어 검색 결과(2004. 1. 1∼2013. 12. 22)

연구모형에 따른 구체적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검색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2)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요인의 구조모형은 차이가 

있는가?
3)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검색 구조모형에서 건강

생활실천요인(운동, 음주)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Ⅱ.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검색어)

2.1.1 한국

한국의 사이버불링 요인 분석은 214개의 온라인 뉴

스사이트 및 13개의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 총 

227개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검색통계를 활용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821일)까지 해당 

채널에서 검색된 검색어(스트레스, 음주, 운동, 사이버

불링) 관련 토픽 435,565건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검색량이 정규분포에서 벋어나 모

두 상용로그(log10)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그림 2>.

2.1.2 미국

미국의 사이버불링 요인 분석은 전세계 사용자가 입

력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량을 1주일 단위로 표준화하여 
통계로 제공하는 구글 검색트렌드를 활용하였다[21].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미국에서 

검색된 검색어(stress, drinking, exercise, cyber bullying)
의 검색량을 이용하였고, 2006년 이전 자료는 사이버

불링 검색량이 부족하여 실제 구조모형 분석에는 2006
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417주 자료를 

사용하였다<그림 3>.

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goodness-of-fit test)
에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GFI(Goodness 
Fit Index)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인 GFI는 0.9보
다 크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하고[25], CFI
를 비롯한 증분적합지수들은 0.9보다 크면 모형 적합

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20].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

성 검증은 모든 자료가 정규성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

에 유의성을 검증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29], 
운동 검색량과 음주 검색량의 매개효과(mediator ef-
fect) 검증은 Hair 등이 제시한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19]. 기술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은 SPSS 20.0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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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이버불링, 스트레스, 음주, 운동 검색량의 기술통계

사이버불링 스트레스 음주 운동

Mean±S.D. Ka) Sb) Mean±S.D. Ka) Sb) Mean±S.D. Ka) Sb) Mean±S.D. Ka) Sb)

한국 532.14±541.85 83.61 6.61 963±7.65 8.84 2.15 9.98±7.65 26.35 3.91 8.91±6.05 21.76 3.22
미국 9.67±8.50 29.38 3.35 60.38±8.51 .89 -.25 68.59±10.42 -.72 .25 67.44±6.95 .40 .12

주) a) Kurtosis, b)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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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 검색(2011. 1. 1∼2013. 3. 31)

<표 2>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한국 미국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 t  t  t  t
상수 - 58.02* - 42.37* - .003 - -6.17*

스트레스 .468 15.17* .279 7.23* .321 6.91* .258 7.55*

운동 .163 4.29* -.185 -5.35*

음주 .177 4.67* .694 20.63*

Adjusted R2 .218 .270 .101 .556
F 230.236 102.235* 47.776* 174.933*

주) * p < 0.01,  : Standardized Coefficients.

하였고, 사이버불링 검색 결정요인의 구조모형 분석은 

Amos 20.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사이버불링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

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미국은 사이버불링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불링만 상용

로그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은 대부분의 변수에

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를 상용로그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표 1>. 
<그림 4>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검색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불

링이 미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모델 1에서 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

는 영향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
델 2에서 한국은 운동이 사이버불링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미국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사이버불링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사이버불링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은 연구모형

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 과정을 거쳐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

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중집단 연구모형의 적합도

(goodness-of-fit)는 (, p) = 109.239(2, .000), G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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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과 한국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경로
한국 미국

B() C.R. B() C.R.

스트레스 → 운동 .474(.559) 19.302*  .224(.274)  5.817*

스트레스 → 음주 .500(.553) 19,023*  .201(.164)  3.394*

운동 → 사이버불링 .227(.165)  5.551* -.101(-.181) -5.543*

음주 → 사이버불링 .241(.179)  4.961*  .026(.679) 21.031*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342(.281)  6.500*  .012(.253)  7.531*

주) * p < 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 Standardized Coefficients.

<표 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집단 간 차이 비교

경로  df  C.R.a)

기저모형 108.329 2

스트레스 → 운동 142.652 3 33.323 -5.835*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156.797 3 47.468 -6.566*

스트레스 → 음주 130.293 3 20.964 -4.620*

운동 → 사이버불링 129.179 3 19.849 -4.752*

음주 → 사이버불링 126.631 3 17.203 -4.433*

All constrains 409.547 7 300.218

주) a)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 p < 0.01.

.960, NFI = 0.920, CFI = .921로 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에서 운동, 음주,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와 

음주에서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운동에서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인 

반면, 미국은 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요인의 매개효과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사이버불링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두 집단(한

국, 미국)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모형내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대해 각각 동일

성제약(homogeneity constraint)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

형(default model)과 비교하기 위해 집단 간 구조모형

(cross-group structural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은 모든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스
트레스 → 운동’, ‘스트레스 → 음주’, ‘음주 → 사이버

불링’,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경로가 한국이 미국

보다 더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다<표 4>.
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의 경로에 운동과 음주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

를 실시한 결과 운동의 매개효과는 한국만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 스트레스 검색과 사이버불링 

검색에 운동 검색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여 사

이버불링 검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 검색과 사이버불링 검색에 

음주검색이 부분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검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이 스트레스를 경

험할 경우 건강생활 실천요인(운동, 음주)을 찾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사이버불링 검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Ⅳ. 논 의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관련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의 사이버불링 관련

요인의 검색은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빅데이

터를 이용하였고 미국의 사이버불링 관련요인의 검색

은 구글 검색트렌드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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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생활실천요인(운동, 음주)의 효과분해와 매개효과 검증

경로
한국 미국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a)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a)

운동 매개효과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DP → MPb)

.468 .344 .153* .321 .337 -.016

.468* → .344* .321* → .337*

음주 매개효과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DP → MPb)

.468 .340 .128* .321 .213 .109*

.468* → .340* .321* → .213*

주) a) Sobel Test: * p < 0.01.
   b) Mediator Effect: DP(Direct Path coefficient), MP(Mediator Path coefficient).

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안된 스트

레스가 건강생활실천요인(운동, 음주)를 매개하여 사

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스트레스-건강생활

실천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불링에 대

한 검색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

버불링이 미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의 사이버불링 검색량은 구글에 국한된 반면, 한국의 

사이버불링 검색량은 SNS채널 전체의 검색량을 사용

한데 기인된 것으로 본다. 둘째,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사이

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이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운동이 사이버불링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면, 미국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에서 운동, 음주, 
사이버불링으로 가능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에서 사이버불

링으로 가는 경로는 한국은 정적(+)인 반면, 미국은 부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과 미국은 모든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 운동’, ‘스트레스 → 

음주’, ‘음주 → 사이버불링’, ‘스트레스 → 사이버불링’ 
경로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만 스트레스와 사이버불링에 운동이 부분

매개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와 사이버

불링에 음주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연

구문제 1의 검증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사이버불링 검

색에 스트레스와 음주, 운동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미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의 61.4%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

며[9], 한국인은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스트레스 검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

향이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는 우

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연구와[1, 12, 13, 18, 
27] 사이버불링과 우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를[14, 16, 2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 건강생활실천요인(운동, 음주)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주행위의 경우 다른 중독성 물

질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가 

힘든 상태에서 자살충동과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는 연

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8, 34]. 그리고 운동

요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11]. 
연구문제 2의 검증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 

음주, 운동에서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며 

대부분의 경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

다. 특히, 운동에서 사이버불링으로 가는 경로가 한국

은 정적(+)인 반면 미국은 부적(-)으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 모두 스트레스가 많으면 운동, 음주, 사이버불링

이 증가하며 특히, 한국은 운동이 사이버불링을 증가시

키나, 미국은 운동이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의 검증에서 스트레스에서 사이

버불링으로 가는 경로에 음주는 한국과 미국 모두 부

분매개하나 운동은 한국만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미국은 운동과 같은 건강생활실천이 문화적

으로 생활습관화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

생활실천을 많이 찾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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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불링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의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서 사이버불링을 검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

라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성인

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직장차원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한다[5]. 둘째, 성인과 청소년 모두 사이버

불링과 관련한 담론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언급이 실제

적인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NS상에 사이버불링 행위에 

대한 위험징후가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5]. 셋

째, 한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

폭력 정의 규정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독립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은 2010년 이

후 많은 주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해 각 주별로 다양한 

정의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에 제정되어 동법에 2012년 3월에 사이버불링의 정의

가 추가되었으나,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서

는 매우 부족하고 현재의 기술과 사회발전을 법이 따

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7]. 넷째, 본 연구는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불링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한 것으로, 이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국

가별 사이버불링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은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것

이 아니고 그 구성원이 속한 전체 집단의 자료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였을 경

우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5]. 둘째, 미국의 사이버불링 예측 모형의 분석에 사용

된 자료가 구글 검색통계에 국한하여 실제 미국 전체 

SNS 채널에서 수집된 통계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결과

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루엔자 예측에 구

글의 실시간 독감예보 서비스(flu forecast service)[36]가 

활용된다고 볼 때 큰 연구결과가 활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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